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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창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
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ICT융합분야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0개의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ERIS모델을 활용하여 총 29가지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ICT융합 사업화 형태
를 소프트웨어 R&D 중심, 소프트웨어 마케팅 중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R&D 중심,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를 결합한 마케팅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성공요인 가운데 창업자와 연관된 역량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적인 지식, 

패러다임 속에서 사업기회의 포착 등을 들 수 있다. ICT융합이라는 기존의 스타트업 기업과 다른 형태의 사업화 과
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을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주제어 : ICT융합, 스타트업, ERIS모델, 성공요인, 사례연구 

Abstract  Although many studies about start-up existed, It is almost never shown study about ICT convergence 
start-up enterprise. This study tries to analyze success factor to start-up enterprise in rapidly growing ICT 
convergence area. Based on 10 entrepreneurial success cases, We figure out the total 29 units success factors 
utilizing ERIS model. We classify ICT commercialization with 4 types which are software-R&D centric, 
software marketing centric, software plus hardware R&D centric, software plus hardware marketing centric. 
Among success factors the most success factor is related entrepreneur;s ability and include major and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ICT’s filed, insight through sensitivity about technical paradigm etc. It was 
derived the success factors indicated in the course of commercialization of ICT Covergence Unlike other forms 
of the existing start-up entrepreneurs and contributed to typified in four forms startups for ICT Covergence 
start-up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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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촉발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는 ICT 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였다. 스마트

폰, 태블릿 PC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첨단기기와 

부품들은 기존의 분리되어 있던 통신․방송․미디어 영

역의 융합과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의 급격한 이동

을 촉진시켜 모바일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으로 콘텐

츠, 플랫폼, 기기 사업자가 형성하고 있던 폐쇄적 ․ 수직

적 ICT생태계는 디지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

어의 중요성이 증가한 개방적 ․ 수평적 ICT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다. 즉, ICT서비스를 구성하는 

C(Contents)-P(Platform)-N(Network)-D(Device)의 영

역이 각각 수직적이고 독립적이었던 ICT 생태계는 점차 

CPND 서로의 영역이 밀접하게 연계된 유기적인 생태계

로 진화해가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전송기술의 발전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수

요 증대를 촉발시키며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ICT 융합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글로벌 ICT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기술의 고도화를 넘

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

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제·사회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가는 ICT를 

제품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의 핵심도구로 활용하여 경쟁

력 제고와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국가에게 

ICT 기반 융합이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ICT를  기반으로한 산업간 융합화 현상은 단순한 기

능복합에서 기술결합을 거쳐 최근에는 인문‧예술 분야 

등을 포괄하는 가치융합의 개념으로 심화되고 있다[1]

이러한 ICT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2010년을 

전후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ICT 분야의 창업 활성

화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창업초기벤처들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활용

하여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

다 많은 ICT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ICT 융합 분

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구축과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2] 최근에 급부상하

고 있는 ICT융합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ICT융합 환경에 관한 연구가 제시되

고 있는 실정이다[3]. 또한, 대부분 융합의 결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학술적으로 해석한 예는 미비하며[4] 특히 스타트업 기

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ICT융합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요인을 이

론적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형화 한 후 창업기

업의 성공과 실패에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는 ERIS모형

을 활용하여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가의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수집

된 질적자료를 분석하여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을 위한 공통요인을 규명하고 ICT유형에 따른 성공요인

을 비교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ICT융합 스타트

업 기업의 유형별 성공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ICT융합

연구의 초점이 되는 융합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다양한 융합을 정의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

분은 융합이 부가가치를 가진 성질의 것으로 넓혀 나가

는 것이며 이에 디지털 기술은 확장에 촉진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4][5].  한편,  시장과 산업간 진입

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이제까지 분리되어 있던 개별시장

이 서로 합쳐지고 통합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6]. 

또 다른 연구자는 디지털 융합은 디지털화, 네트워크 고

도화, 신기술간 융합을 기반으로 소비자, 기업, 정부의 상

호작용을 통해 전산업에 걸쳐 기능통합(Funtion 

Intergration), 영역확대(Convergence Extention), 새로운 

가치창출(Value Creation)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정의하

였다[7]. 이러한 융합을 ICT분야에 적용해 보면, 벤처기

업협회에서는 ICT 융합을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

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

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자사에 적용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ICT Convergence type-specific start-up enterprise - mainly the case stud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5

하는 ‘프로세스 융합’(예: ERP, SCM, PLM 등의 구축)을 

제외하고 초기 R&D 기획 등 제품 설계단계에서 제품판

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융합’(예: 지능형 섬유, 스마트 선

박 등), 또는 ‘서비스 융합’(예: U-헬스케어, e-러닝 등)으

로 ICT 융합 기술 또는 ICT 융합 제품을 적용해서 혁신

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ICT 융합기업으

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ICT융합산업을 지원하고자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을 제정하고 ICT융합을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

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으로 ICT융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ICT융합’에 대한 정의를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되었던 ICT융합의 정의를 보다 

기업활동의 목적에 적합하게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에서

의 교환관점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T융합을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

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에서 소비되어 가치를 창

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2.2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start-up)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업단계별

로 구분해 볼 때, 흔히 사업초기로 분류되는 창업기업을 

의미한다. 특히, 스타트업이란 영문단어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동태적인 표현이므로 창업을 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확히 이를 반영하면 창업을 시도하는 기

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기업 중에서도 초기 창업

기업에 더 가까울 수 밖에 없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새로 생겨난 신생 기업으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

서는데 주력하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스타트업을 

불확실한 환경에서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2000년대 초반 널리 

쓰인 ‘벤처기업’의 개념과 유사하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

에서도 자금조달 시기에서 벤처기업과 차이를 보이듯 여

러 측면에서 벤처 기업과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업

활동에서 벤처 기업이 연구개발의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이라면 스타트업은 조직 구성, 조직의 

생애 주기, 문제 인식과 해결 방식, 업종 등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스타트업은 동태적인 조직구성과 규모를 가지

고 있으며 대상으로 하는 산업범위도 IT, 혁신 기술 분야

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산업의 아이디어와 지식

이 융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스타트

업과 창업, 벤처기업의 개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창업

기업은 사업의 기초를 세우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업으

로 사업의 기초를 닦는다는 성격을 가진다. 스타트업 기

업은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

나 프로젝트성 회사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의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을 의미한다.

창업은 포괄적으로 사업의 단계만을 구분하고 같은 

창업단계에 있지만 벤처기업은 기술개발을 목표로 연구

에 초점을 맞춘 기업인 반면에 스타트업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스타트업은 첨단 기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업종에

서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혁신과 프로젝트성 조직

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해 나가는 신생기업이라 할 수 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의 성

공적인 사업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아

래 창업활성화 붐이 일어나며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스타트업

의 법적 정의나 행정적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스타트업

에 대한 기준이 기업 설립기간, 자본금 규모 등을 기준으

로 하는 등 기관별로 상이하다. 이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트업과 유사한 개

념으로 통용되는 벤처기업 기준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8]. 벤처기업에 

대한 국가 정책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목적으로 내린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 가지 기준(벤처캐피탈 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기업) 중 1 가지를 만족

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이 초기창업기

업이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나가는 것으로 

간주하면 1인 창조기업의 법적 정의도 적용해 볼 수 있

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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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

는 자로 내리고 있다, 현재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스

타트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

의 행정적 지원 기준을 일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타트업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과 

다소 차이가 보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은 벤처

기업의 규모/자본금보다 적으며 상시근로자 없이 1인이 

사업수행을 하는 1인 창조기업보다는  다수가 팀을 구성

하여 프로젝트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ICT융합에 스타트업이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CT융합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

탕으로 타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므로 1인 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한 사업화 시너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3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ICT 중소·벤처기업의 ICT 융합 추진 관련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성

공과 실패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D기획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술개발 성공과 기술사업화 성공

에 대한 영향요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기업의 지리적 위치, 업종, 연구소 보유유무, 연구 참여인

력수, 특허출원 수, R&D전략 수립여부, 사업참여 만족도

를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았다.[9]. 특히, 기술사업화 성

공은 업종, 특허출원, R&D전략, 사업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사업화 실패사례를 가지고 성공실패요인을 도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실패요인으로 핵심요인과 부가요인 

두 부분으로 제시하였다[10]. 핵심요인으로는 기술구성

과 기술경험을 포함한 기술이해, 기존기술관계, 기술인력

을 들고 있으며 부가요인으로는 인적네트워크를 포함한 

경영자 전공 및 경력, 초기단계에 사용되는 소요자금, 관

리역량 등을 선정하였다. 특히, 기술사업의 성공적인 패

턴은 경험 있는 혹은 기술이해가 가능한 경영자가 있어

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내부개발, 외주 등 기술개발 전략

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핵심내부인력을 바탕으로 

외부의 기술역량을 활용하여야 하며 자금문제는 기술개

발 지연, 제품화 지연, 대량생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

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성공실패요인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성공실패요소를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업특성, 기술/제품, 외부지원, 기획특성으로 구분하였

다[11]. 기업특성에는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기술인력

확보 등을 기술/제품요인으로는 지적자산확보, 기업가기

술숙련도, 기술이전, 신제품 등을 들고 있다. 외부지원으

로는 창업지원수혜이력, 기술개발지원이력, 정책지원, 외

부영업지원, 외부투자지원 등을 기획특성으로는 사업화

타당성평가, 마케팅계획 수립, 투자계획 수립 등을 들고 

있다. 성공요인으로는 기업가의 기술숙련도, 사업화 타당

성 평가 등을 실패요인으로는 창업지원보다는 사업화타

당성과 기술성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사례연구에서 초점내용인 ICT융합 스타

트업과 관련하여 성공과 실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

펴보면, IT융합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성공요인으로 기업의 자체 R&D노력, 수요기업과 공급기

업 간의 긴밀한 협력, 정부과제 수행 및 지원, 틈새시장 

개척, 소비자 니즈충족, 국내 IT기반 인프라 등을 제시하

였다[12]. 또한 스타트업과 관련된 IT창업기업의 성공요

인에 관한 연구에서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종합적 요

인, 성장단계특성으로 구분하여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2] 구체적으로 내부적 요인에는 기술전략, 조직특성 등

을 외부적 요인으로는 경쟁상황, 시장전망 등을 들고 있

으며 종합적 요인으로는 전략과 산업구조의 이질성 등을 

성장단계특성으로는 업력, 매출규모, 종업원 수를 들고 

있다. 결과로 IT중소창업기업들은 기술 전략, 조직 특성

과 경쟁상황, 시장 전망 그리고 종합적 요인인 전략과 산

업구조의 이질성, 성장단계특성인 업력 중 기술전략에 

해당되는 기술력, 창업가 특성, 개발조직 기술사업화 전

략 등이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보여주었다.

2.4 ERIS모델

ERI모델은  Sandberg & Hoffer(1987)가 벤처기업 성

과(Performance)가 창업자(Entrepreneur), 자원(Resource), 

산업환경(Industry Environment)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

는 모델이다[13]. 한편 ERIS모델은 ERI모델에 전략

(Strategy)을 추가한 것이다[14]. 이러한 ERIS모델을 구

성하는 요소들을 참조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통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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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ICT융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재정

의 하였다.

기존의 ERIS모델에서는 창업자(Entrepreneur)는 사

업기회를 인지하고 창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원동원, 위

험관리, 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의미 한다. 자원(Resource)은 유형자원, 무형자원(인적자

원, 조직문화)으로 구분된다. 산업환경(Industry 

Environment)은 산업성장률, 시장규모, 경쟁강도로 구성

된다. 전략(Strategy)은 자사의 경쟁우위, 경쟁우위의 지

속가능성, 새로운 경쟁우위의 창출로 구성된다. 

[Fig. 1] ERIS Model  

ICT융합 스타트업을 고려하여 ERIS모델의 요소를 가

지고 적용해 보면, 창업자(Entrepreneur)는 ICT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하여 통합역량이 중요한 핵

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한 인적요소의 통합과 융합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요

소의 통합,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필요

한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음으로 

자원(Resource)은 물리적인 특성으로 구분한 유무형 자

원보다는 융합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투입자원과 투입된 

자원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합하는데 연결고

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매개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자원은 ICT융합 기술이나 인력 등을 들 수 있다. 산

업환경(Industry Environment)은 ICT융합을 통해 새로

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창출이 핵심요소

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

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위한 정부지원

도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이 창출된 다음 지속적

인 성장을 통해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쟁강도도 높아

지게 된다. 전략(Strategy)은 ICT융합은 서로 다른 분야

의 접목을 통한 혁신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

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시

장의 수요창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연구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ICT융합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창업자에 대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대상인 창업초기벤처를 뜻하는 스타트

업은 기존의 법적, 학술적 정의를 토대로 창업 이후 최대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15].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들 가운데 제품

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여 성공한 경험을 보유한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첫째, ICT융합관련 단체에서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

여하는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

정하였다. 둘째, ICT융합분야의 산·학·연에 속하는 전문

가 집단을 구성하여 매출규모, 사업기간, 창업자 역량, 기

술개발 역량, 보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 마케팅 

역량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추천을 받아 1차적

으로 후보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추가적으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10개사를 선정하

였다. 선정한 기업들 가운데 ICT융합 관련 수상이력을 

보유한 기업이 7개 기업이었으며 3개 기업은 다양한 언

론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으로 소개된 이력을 가진 

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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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Convergence Area
Total

Person

Revenue

(M￦)
Product Type Entrepreneur Type

1 3Y ICT + Entertainment 5 150 SW + HW R&D Centric

2 3Y ICT + light 4 200 SW + HW R&D Centric

3 3Y ICT + disaster 4 200 SW + HW R&D Centric

4 5Y ICT + shipbuilding + security 36 8,000 SW Marketing Centric

5 5Y ICT + energy 20 1,500 SW Marketing Centric

6 6Y ICT + construction 20 1,200 SW Marketing Centric

7 4Y ICT + shipbuilding + sound 15 1,200 SW + HW Marketing Centric

8 4Y ICT + game + medical 5 800 SW R&D Centric

9 5Y ICT + retal 16 3,000 SW + HW Marketing Centric

10 5Y ICT + manufacture 10 500 SW R&D Centric

<Table 1> Sample Attribute

Entreprene

ur Type

R&D Centric SW : R&D SW + HW : R&D

Marketing

Centric
SW : Marketing SW + HW : Marketing

SoftWare SoftWare + Hard Ware Product Type

[Fig. 2] ICT Convergance Start-up Type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Table 1 >

과 같다. 사례대상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10개의 기

업들은 ICT융합을 위한 기반기술을 가지고 ICT분야와 

조선(shipbuilding),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조명

(light), 재난(disaster), 보안(security), 에너지(energy), 

건설(construction), 음향(sound), 게임(game), 의료

(medical), 유통(retali), 제조(manufacture)분야와 윱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

한 융합실태를 보이는 조사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유

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하

여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창업자에 초점을 두고 사업화 

과정에서 보여준 성향이나 기질 그리고 태도 등을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제품유형을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 형태로 구분하여 소프트웨어 단독유

형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유형으로 나누었다. 또

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창업

자가 신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통해 새

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성향을 

R&D 중심이라 하였고 시장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

여 응용기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성향을 마케팅 중심이라 하였다. 이러한 제품유형과 창

업자의 유형 등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의 

ICT융합 형태를 구분해 보면 [Fig. 2]와 같다. 

4. 성공요인 도출

제품 유형과 창업자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한 4가지 유

형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하여 ERIS모델을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4.1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

ICT융합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루는데 공통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공요인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창업자는 ICT융합을 하는데 필요한 기반

기술과 연관된 경험과 전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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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전문지식들은 사업화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창업초기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창업자의 역량은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

며 ICT융합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재무자원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직장생활을 O년 정도하였는데 전에는 ....(중략) 이러

한 경력으로 인해 핵심역량인 기술기획을 가질 수 있었

죠. 특히, 특허에 관한 기반이 되는 이론들은 OOO와 

OOO을 전공하면서 대학생 때부터 준비했어요.”

또한, 창업자는 기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해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ICT융합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기술변화의 트렌드에 흡수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의 순간에 창업을 해야 유리해요. 회

사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은 네트워크이고 사회생활인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중략)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트렌드를 

봤어요”

이러한 창업자의 전문성은 창업을 위한 기술확보에 

유리하였고 사업화를 진행해 나가는 데 중요한 투입자원

으로 역할을 하였다.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지

속적으로 부딪치는 상업화의 어려움이 무형적인 매개자

원이 되어 역발상의 계기를 만들어 내고 결국은 새로운 

시장과의 융합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00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시장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

요. OOOO 기술은 OOO 보호와 관련(높은 기술난이도가  

요구되면서 특정 일부분에 대한 OOO도 요구하는 상황)

하여 OOO기술인 OOOO에 집중하여 높은 난이도를 보

여주고자 개발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상황에서 OOO 요

구는 심하고 기술적인 한계는 부딪치다 보니 역발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아요 ...(중략)” 

융합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불확실성이 많은 

조건에서 시행착오와 역발상을 통해 다양한 시도로 연결

되고 이 가운데 나타나는 성공은 융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신감이 지속

적으로 ICT융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촉진제와 같은 

역할로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분야에서 OO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왔

어요... (중략) 시작하게 되고 O개월만에 OOO을 개발하

여 OOO에 참여하였어요 그 이후에 O차, O차 계약이 이

루어지고 각종 승인요청까지 완료되면서... (중략) 지속적

으로 융합을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가지게 되었죠.”

ICT융합을 위한 기술확보를 통해 창출된 혁신이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갖

추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의 원천기술을 확보

하여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형

태로 혁신을 시장에 공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IT강점을 가지고 원천기술을 보유중인 것도 있고 다

른 기술을 원천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게 되

었어요. 기존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제품화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제품도 쓸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하

나의 사업이었죠. ...(중략)”

산업환경요소로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자가 증가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경쟁자를 

상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서로 다른 

분야의 경쟁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 또

는 인적확보를 통해 확보한 경쟁우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저희는 크게 사업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중략) 기존의 시장기술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융합시겨

서 사업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경쟁업체는 분야마다 다양

하게 되었어요”

융합은 서로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환경이 폐쇄형 구조 보다는 개방형 구조가 

유리하다. 개방형 구조 속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나 인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때 융합이 일어나고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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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융합을 할 때 제조업은 패쇄적이라서 어려움이 많아

요. 기술력도 오픈하고 특허도 가지고 있어야 겨우 커뮤

니케이션 할 수 있을 정도에요”

창업자가 서로 다른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에 참여하

여 정보를 획득하고 해당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여 사업

의 기회를 포착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를 추

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후 이를 내부인워들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 단독제품 보다는 두 가지 분야의 보다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제품인 경

우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OOO이라는 포럼을 가 봤을 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분야나 발굴해야 한다는 니즈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이를 사업화하는 것에 기대를 가지

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네트워크가 이처

럼 중요하지 몰랐어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창업자

가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거나 새로

운 고객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현재 매체에서는 저희 회사의 기술력만 좋다는 기사

만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품과 관련된 홍

보나 세일즈를 해 나갈려고 해요”

산업환경으로 기술개발을 이루어 나기기 위해서는 정

부지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부

분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

부분이 취약하며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자금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요한 자금

원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 자금이었다. 

“정부과제 중심으로 자금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기술

력이 쌓이고 나중에 국책은행의 투자를 받게 되었어요”

4.2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의 유형별 성공요인

4.2.1 소프트웨어 제품유형의 R&D 중심

창업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풍부한 경험

을 가지고 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사업화

를 진행하였다. 오래 전부터 창업자가 ICT융합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부터 전문적인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머 생활을 했어요. 게임에 관심

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O

학년 때부터 게임에 집중하였는데 중학교 O학년 때 지역

에서 성적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 후에 대학교 게임스쿨에서 배우고 게임회사에 들어가

서 일했죠 ...(중략) 대학에서는 OO학을 전공했어요. ...

(중략) 게임을 개발하면서 결국에는 OOOO을 개발했어

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확보한 기술의 경쟁우위를 창출

하여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우위를 확실하

게 만들어감으로써 전략적인 성공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

다. 보유기술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분야

와의 융합이 만들어지도록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확실하

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경쟁업체인 미국의 OOO은 O년 걸렦는데 저희는 

OO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OOOO으로 O개월 만에 만들

게 되었어요. ...(증략) 현재 제조되는 OO 프린팅이 나오

면 바로 작업 가능할 정도로 개발되었고. 어떤 OO도 가

능하고. 100% 자체기술로 구현이 가능했어요”

4.2.2 소프트웨어 제품유형의 마케팅 중심 성공요인

투입자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인적자원을 구

성함으로써 마케팅 중심을 통해 보다 시장대응을 적극적

으로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우위로 수요를 끌어오기 보다는 수요를 발굴하

여 시장을 공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초기에는 대부분 R&D 인력으로 운영해 왔지만 영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ICT Convergence type-specific start-up enterprise - mainly the case stud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11

업이나 마케팅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계속해

서 보강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어요”

기술개발을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들을 기술개발에 국

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적극적

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시장

에서 공급되는데 모든 참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

자 중심의 개발을 통해 ICT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상

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개발과정 동안 시행착오를 겪다보니 노하우가 쌓이

게 되었어요. ...(중략) OO의 OO이 등장하자 전세계 OO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을 했어요 현재 저희는 OO제품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모든 프로바이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 있어요”

4.2.3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제품유형의 

      R&D 중심

소프트웨어 제품유형 보다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제품 유형의 R&D 중심인 경우 창업자는 소프트웨

어 개발역량 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 하드웨어 개발에 필

요한 부가적인 역량도 요구되었다. 하드웨어 개발에 필

요한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역량의 

충분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 

두 부분 가운데 한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나 충분한 역량

이 나머지 한 부분으로 확장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창업분야에 OO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비

스 기획, 마케팅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해요. ...(중략) 

사업아이템을 본인이 선정해야 되고 자기 아이디어가 선

정되면 인력이 필요하기 시작하죠. 서비스, O은 쉽게 만

들었고 새로운 도전으로 하드웨어를 하게 되었죠. ...(중

략) 개발역량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어요”

결합제품 유형을 개발하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필요

한 역량을 갖춘 인력들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

한 인력확보를 통해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지속적

으로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분야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역량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팀을 구성하게 되었

죠.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팀을 결정하였고 그 가운

데 ...(중략) 개발자를 스카웃 하였고 OO년 O월에 팀을 

완전히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죠. ...(중략) 경험 

있는 개발자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용품을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기술개발을 할려고 하면 능력있

는 개발자가 영입되어야 해요.”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부품 들 즉 완성품에 

투입되는 구성품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품들을 

단독으로 개발하기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

품들을 제조하는 협력사가 하드웨어 개발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문분야별로 모여서 각가 제품을 전문적으로 개발

하고 생산함으로써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현

재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부품사들이 모두 그런 상태이예

요. 현재 OO개 업체(협력사)가 협력을 이루고 있으며 공

동작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4.2.4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제품 유형의 마

케팅 중심

창업자가 마케팅적 사고를 가지고 시장변화 속에서 

ICT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

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융합을 위해 보다 넓게 시장을 

보면서 경험과 전문성에 의해 시장매력도 중심의 평가를 

통해 ICT융합의 기회를 활용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가 시장성 평가에 대한 촉이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의

사결정을 해 나갔어요”

결합제품인 경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두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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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통한 시장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환경에서 시장규모 예측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되

었다. 시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합제품의 시장성이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 단독제품 보다는 더 큰 위험을 가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합제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

하여 다양한 마케팅 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실

시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개발을 해서 영업을 해야겠

다고 생각했죠. 영업을 먼저 하고 개발을 하자 영업을 한 

후 니즈에 맞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중략) 수요조사

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5년동안 수행했어요.. 개발기간도 

O년이고 철저한 피드백을 한 후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소

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어요”

기술개발을 하면서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

지는 소비집단을 발굴하여 구축하는 것을 통하여 타겟고

객을 확보해 나가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개발

된 제품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판매해 나가고 있었다. 따

라서,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고정수요 형성 등 

마케팅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사업화

의 성공확률을 보다 제고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개발된 기술을 통해 노출부터 측정까지 가능한 것이  

핵심경쟁력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OOO의 인프라이예요. 심지어 기술이 유출이 되

어도 OOO 인프라만 가지고 있으면 진행할 수 있어요. 

즉 기술뿐만 아니라 마케팅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중요한 결합제품에서는 마케팅

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케팅와 연관된 인력

들과의 인적 네트쿼크를 형성하여 마케팅 정보를 공유하

고 이를 매출향상의 기회로 연결시켜서 매출을 극대화하

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해 나가고 있었다. 

“제품개발은 잘 하지만 마케팅은 잘 못하여 마케팅을 

담당하는 인력과 기업들을 협동조합형태로 운영하고 있

어요”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도

출된 성공요인을 공통적인 요인 19가지를 <Table 2>로 

요약정리 하였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중심, 소프트

웨어 마케팅 중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의 개발

중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의 마케팅 중심으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2 에서 제시된 18

가지 공통적인 성공요인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창업자

(E)측면의 성공요소로 기본적으로 ICT융합에 대한 풍부

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업화에 필요한 경영역량을 

등 다기능적인 역할수행을 갖추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민감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강한 의지

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화가 진

행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끌어드릴 수 있도록 인적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이나 제품들을 알리는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자원(R)측면의 성공요

소로 다양한 시도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ICT융합이 창출

되도록 하는 매개적 역할로 사업화의 어려움을 들 수 있

다. 또한, ICI융합에 필요할 만큼의 풍부한 기술력과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경쟁우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기술인력도 투입자원으로써 성공요인에 해

당된다. 산업환경(I)측면의 성공요소로 ICT융합이 서로 

다른 분야가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된 영역

들 간 교류할 수 있는 개방형 산업구조를 들 수 있다. 또

한  ICT융합으로 인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는 경

쟁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역량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

양한 분야의 풍부한 인적네트워크가 성공하는데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이 겪는 주요한 어

려움 가운데 하나인 부족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환경요

소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들 수 있다. 전략(S)측면의 성공

요소로 지속적인 ICT융합 시도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전략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고자 기반기

술을 가지고 서로 다른 영역을 통합하여 새로운 제품이

나 서비스를 만듬으로써 혁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하다. 지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ICT융합의 기술우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Table 3>에서 제시된 4가지 유형에 따른 11가지 성

공요인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중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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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mmon

E 8

sufficient technical experience

major and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ICT area

multifuntional role for performing business

insight through sensitivity about technical paradigm

strong focus to business opportunity for ICT convergence

self-confidence possible to ICT convergence

join to human network for ICT convergence

various effort for advertising to new product or service by ICT convergence

R 3

commercialization difficulty with carried resource for ICT convergence

sufficient technical skills with input resource for ICT convergence

appropriate engineer with input resource for ICT convergence

I 4

opened industrial structure for communicate among separate fields

confrontation ability to separate fields’s competitor

abundant human network among separate fields

outstanding government fund support for ICT convergence

S 3

create innovation through continuos ICT convergence trial

make new product and service through intergrated separate fields with foundation technique of ICT

maintain predominance of ICT corvengence technology

<Table 2> Common Sucess  fator for ICT Convergence Start-Up

SW - R&D SW - Marketing SW+HW - R&D SW+HW - Marketing

E

sufficient

technical

software development

experience

multifunctional    ability 

for software and 

Hardware

decision making with 

insight focused 

marketing opportunity for 

business with wide field 

including hardware

R

The changes in the 

human resources in 

marketing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retain appropriate 

engineer to develop 

software and Hardware

Human or physical

research resource to 

forecast demand for new 

hardware

I

construct industrial 

network to develop and 

produce hardware for 

ICT convergence

construct human network 

to marketing activity for 

sales up

S

competitive 

advantage of 

continuos

software ablility

technique development 

for demander centric 

concentrated to retain 

target customer to buy 

hardware 

<Table 3> Sucess common fator according to ICT Convergence Start-Up Types

초기부터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집중하여 사업

화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창업자요소인 풍부하

고 기술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경험을 가지고 전략요소인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역량의  경쟁우위를 실현해 나

간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마케팅 중심은 초기의 개

발중심에서 마케팅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특성을 보이

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자원요소인 연구개발에서 마케

팅으로 인적자원의 변화를 통해 전략요소인 수요자 위주

의 기술개발을 실현해 나가면서 나타나게 된다.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의 개발중심은 서로 다른 분야를 

접목해 나가기 때문에 창업자요소인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를 위한 다기능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자원요소인 소

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적합한 기술 및 생산

인력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산업환경요소인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성

공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의 

마케팅중심은 기술생산보다는 하드웨어 제품의 수요창

출에 초점을 두고 하드웨어 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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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된다. 이

를 위해 창업자요소인 하드웨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

에서 사업을 위한 마케팅 기회에 초점을 둔 통찰력에 의

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자원요소인 새로운 하드웨

어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인적 또는 물리적

인 리서치 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며 산업환경요소인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

고  전략요소인 하드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타겟고객의 

확보에 집중하게 된다.

5.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유형화

하여 ERIS모델 관점에서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사례

대상 기업을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을 융합을 통한 산출

물의 형태를 소프트웨어 단독제품과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 결합제품으로 구분하고 창업자의 역량이 R&D중심

인지 마케팅 중심인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

다. 다음으로 사례분석으로 통해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

이 가지는 공통요인들을 제시하였다. 

ERIS모델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성공요소에서 

창업자(E) 부분이 가장 많았다. 기업발전단계상 초기에 

해당되고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에 창업자의 역량에 의해 성공여

부가 결정될 수 있었다, 성공을 위한 창업자의 역량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변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넓은 시야

를 가지고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들 수 있다. 특

히, 소프트웨어 단독제품보다는 하드웨어와 결합한 제품

개발 유형에서는 이러한 창업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 

짐을 보여주었다. 

자원(R)과 관련하여 무형의 매개자원인 상업화의 어

려움이 ICT융합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이 새로운 시도를 유발하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ICT융합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제품이나 서

비스가 개발되었다. 즉, 상업화의 어려움이 기존 사업에

서 ICT융합으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산업환경(I)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유형은 하드웨어 제조에 필요한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함

을 볼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 제품유형에 비하여 하드웨

어 제조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협

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략(S)과 

관련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의 가능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인 경쟁우위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ICT융합 시장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

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

으로 새로운 분야와 계속해서 접목을 시도해 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품유형과 관련하여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결합제품인 경우 마케팅 중심적인 경향

이 나타나는데 하드웨어 개발이 추가됨으로써 시장에서

의 수요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창업자의 사업기회

적인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마케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ICT융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타

트업 기업에 대하여 성공요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ICT융합이라는 기존의 스타트업 기업과 다른 

형태의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

며 스타트업 기업을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는 데 기여하

였다. 이러한 유형화를 제시하여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

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정책 수립이나 적용에서 벗어나서 

보다 맞춤화된 지원정책 수립과 적용을 함으로써 자원정

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데 하나

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한 변수

의 도출과 통계적인 검증이 필요한 점이 향후 연구방향

이자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로 제시된 

유형과 도출된 성공요인들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조사

대상 기업들이 ICT융합 사업화 과정에서 보여준 특성들

을 통해 밝혀진 것이므로 모든 ICT융합 스타트업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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